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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왕과 뽕 따는 처녀         18-10-09

부산에 계시는 교수 한분이 “요왕과 뽕 따는 처녀”라는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야기가 길지만 내용이 흥미롭고 경영에 응용할 윈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거리만 간추려서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는 요순시대의 이야기 입니다. 요왕이 하루는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왕의 행렬이 지나가니 모든 백성들은 길가에 업드려서 왕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경애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데 왕의 행렬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듯 뽕 따기에만 열중하는 처녀가  왕의 눈에 띠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한 처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처녀의 몸매가 너무도 황홀하여 왕이 직접 걸어서 그 처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왕이 가까히 왔는데도 그 처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뽕을 따는 데에만 열중했습니다.  


“너는 이 나라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냐? 왕이 너를 찾아왔다.” 그 때서야 그 처녀는 몸을 돌려 왕에게 정중한 목례를 했습니다.  그 순간 왕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처녀는 보기 흉할 정도로 얼굴 한쪽에 혹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엎드려 경의를 왕에게 표하지 않는 그 처녀를 꾸짖자 그 처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지신 군왕께 경의를 표하는 길은 부복하는 것만이 아니옵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 소임에 충실함도 군왕에게 충성하는 길이옵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인데 어찌하여 군왕께서는 이를 탓하시오니까?”

감탄을 한 왕이 두번째의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얼굴에 혹이 달려 있는데 창피하지 않느냐?”  그 처녀는 이번에도 당당히 대답을 했습니다. “신체발부 (身體髮膚)는 하늘이 보모님을 통하여 주신 은사이온데 어쩐 연고로 소녀의 생김새를 조롱하시옵니까?” 더욱 놀란 왕은 그런 현명하고 옳바른 마음을 가진 신하가 궁전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 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왕비로 삼고 싶다. 날 따라 가겠느냐?”  뽕을 따던 처녀는 이번에도 정중히 그렇지만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도리를 가르쳐야 하실 군왕께서 그런 뜻이 있으시면 당연히 재 양친의 동의를 구한 다음 혼서를 보내심이 마땅 한줄 아온데 어찌하여 소녀를 노상 납치하려 하시옵니까?” 왕은 크게 감탄했습니다.

왕은 정식으로 처녀의 양친의 동의를 얻어 혼서를 보내고 그 처녀를 왕비로 삼았습니다. 혹이 달린 왕비를 보고 궁녀들은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뽕녀 왕비는 궁전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 올리고 주방으로  걸아들어 갔습니다. “나는 왕의 아내이다. 내손으로 왕의 진지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이다. 저리 비켜라” 새 왕비는 수라상을 준비한 다음 궁녀들의 옷차림과 경박한 행동을 지적하고 호령했습니다.  “오늘 부터 군왕을 섬기는 자들이 백성보다 예의와 도리가 모자라면 그냥 두지 않겠다.”

그날 부터 나라의 질서와 도덕이 하루가 다르게 바로 서고 꽃피기 사작하였습니다. 나라에는 도둑이 없어지고 세상 인심이 어디에 가나 풍요로워 졌습니다. 이 위대한 여성으로 인하여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가 이뤄졌습니다. 그녀가 서거하자 왕과 백성들은 크게 목놓아 울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경영인들이 배울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가 인물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외모만 가지고는 참된 성품을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교훈은 상사에게 옳은 말을 해주는 부하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교훈입니다. 겉으로 상사를 극진히 모시는 척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상사에게 충성심이 없는 부하를 거느리면 경영은 후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로부터 배울 또 한가지의 교훈은 상사가 솔선수범하는 모범입니다. 왕비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만드는 모범으로 궁녀들로부터 존경을 얻어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식이나 외적 형식보다 도리를 지키는 인물이 훨씬 귀중한 사람이라는 교훈입니다. 상사들이 듣기 좋은 보고만 하고 사실을 은폐하는 부하들은 회사를 망치기 쉽습니다. 정직하고 윤리심이 강한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면 경영은 잘 될 것입니다.   끝 
